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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겨울축제…51회강진청자축제 성료

총방문객 10만6천여명기록

체험먹거리등콘텐츠풍성

축하공연즉석경매등호응

#고려청자 #다양한테마 #가족친구와함께

50여년의역사를자랑하는강진청

자축제가지난 1일성황리에막을내

렸다.

이번 강진청자축제는 첫 겨울 개

최라는새로운시도를선보여주목을

받았다.

지난달23일부터7일간열린 제51

회 강진청자축제의 총 방문객 수는

10만 6152명으로, 시기변경에대한

우려를말끔히씻어내고청자축제의

역사를새로썼다.

또청자판매1억9431만원,농산물

판매3035만원,먹거리타운매출2억

814만원,하멜촌카페매출1903만원

등총 4억5183만원의판매실적을거

뒀다.

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

흙사람그리고불을테마로열린이

번축제는눈썰매장과짚라인,족욕체

험, 화목가마 장작패기등온가족이

즐길수있는풍성한콘텐츠로꾸며졌

고,먹거리타운에서는홍어삼합부터

전복밥, 한우구이, 분식까지 강진 특

산물을활용한다양한메뉴를선보였

다.

축제장 인근에는 청자를 관람하고

저렴하게구입할수있는전시장을마

련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

다.

축제개막일에는각 읍면대표가

수들이참여한가요제와김봉곤훈장

의 딸로 유명한 미스트롯2 출신 김

다현의축하무대로흥겨운축제분위

기가조성됐다.

특히화목가마요출작품10점에대

한즉석경매가이뤄져뜨거운관심을

보였다.

고려청자특유의오묘한비색과수

려한상감문양이새겨진작품들이차

례로 등장할 때마다 탄성이 쏟아졌

다.

최고가작품은 500만원상당의 청

자역상감국당초문병으로 50% 할인

된250만원에낙찰됐다.

강진청자축제를 찾은 강현주씨는

코로나때문에축제를여태못했는데

청자축제가다시열려너무기쁘다며

앞으로도청자축제의명성을오랫동

안이어갔으면좋겠다고전했다.

강진원강진군수는 이번강진청자

축제는가족,친구,연인등누구나신

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정성껏

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

여해주신덕분에성공적으로축제를

마무리할수있었다고말했다.

이주영기자 juyeong.lee@jnilbo.com

전남일보유튜브https://youtu.be/RIX-F4lcBQo

양가람
사회부기자
lotus@jnilbo.com

널포기하지않을거야

아주오래전,마음의병을가진한소녀

를만난기억이있다. 시작은작은귓병이

었다. 귓속에서 쉬지않고종알종알떠들

어대는누군가의목소리는점점다양해지

고 커졌다. 저 사람은 널 미워하고 있

어! 너가진짜원하는게이거야?아니잖

아. 아니라고얼른말해! 매순간자신을

향해말을걸어오는, 파괴적인언어로자

신을 짓누르는 어떤 존재들 때문에 그

소녀는제대로된생활을할수없었다.쫓

겨나다시피그만둔학교, 디자이너의꿈

. 한순간에 모두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

됐다.

내가죽어야날괴롭히는저목소리도

그치겠지? 고통에 울먹이던 그 소녀 옆

에 널포기하지않을거야라는메시지를

전달해준 어른이있었다면어땠을까. 학

교에서친구들과웃고떠들던추억을간

직한, 건강한사회인이됐을까?

20여년이 흐른 어느 날 광주시교육청

관계자와대화를나누던중,문득그소녀

가떠올랐다.

위탁교육기관과의계약종료를앞두고

지역내많은정신건강위기학생들이오

갈 데 없어지자, 교육청 관계자들의 읍

소가이어졌다. 당장수십명의학생들을

데려다 재우고, 공부시키며치료해줄병

원을찾는건무척이나어려운일이었다.

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지역의 대형

병원위주로문을두드려보았지만, 대부

분 인건비나수익성등을이유로거절했

다.

얼마나지났을까. 교육의공공성에공

감한광주성요한병원이지역내정신건강

위기학생들을품어주겠다는뜻을시교육

청에 전했다. 광주기독병원도새로운대

안교육위탁교육기관이되어주겠다고나

섰다. 두병원모두중증의정신건강위기

학생들을위한입원형병상도마련해 원

스톱교육치료입원서비스 체계를구축

하겠다는입장이다.

덕분에오는 9월광주에만두곳의 병

원형 위(Wee)센터가 들어선다. 오는

2027년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까

지 문을열면, 광주의 정신건강위기학생

지원체계는전국최고수준이될것으로

기대된다. 현재가정형편등이유로장기

간입원이불가피한학생들을위한입원

병상을 마련한 학력인정 대안교육기관

은전국적으로거의없다. 대학병원과연

계해병원형위센터를운영중인대구역

시학력인정형입원시스템은갖추지못

한상태다.

지금도 수많은 소녀(년)들이 극심한

우울증이나중증ADHD등에시달리며학

교생활을,자신의꿈을포기하고있다. 한

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공허한 구

호로끝날뻔한짧은메시지덕에수십명

의아이들이새로운보금자리를얻었다.그

들이자신의꿈을키워나갈수있도록응원

해주는어른들이많아졌으면좋겠다.

 
5일오전제주서귀포시쇠소깍해변에서관광

객들이돌탑을쌓고있다. 제주=뉴시스


